
▼디스트릭트 관련 정보

디스트릭트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혁신적인 공간 경험을 디자인하는 회사다. 2004년 설립 이래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를 변모해 왔으며, 근래에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Commercial Service’와 자체 제작 콘텐츠를 활용한 ‘Art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디스트릭트의 핵심 경쟁력은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 제작역량에 있다. 강력한 비주얼 크리에이티브 및 디지털 미디어 기술과 콘텐츠를 융합하는 역량을 기반으로 콘텐츠 기획, 시각·영상 디자인, 시스템·공간 설계 및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연출 등 다양한 역량의 전문가들이 협업하며 Total service를 제공한다.

디스트릭트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에 부합하는 독보적인 콘텐츠 제작 역량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디지털 디자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유수의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B2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날로 확대되는 다양한 디스플레이에 활용 가능한 감각적인 미디어아트 콘텐츠 라이선스 서비스(LED.ART)도 제공한다. 2022년부터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 ‘ARTE MUSEUM’을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하며 B2C 서비스도 더욱 확대 중이고, 파인 아트 신에서의 활동을 위해 결성된 아티스트 유닛 ‘에이스트릭트(a’strict)’를 통해 커머스의 경계를 넘어 현대 미술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스트릭트의 디지털 아트 제작 역량을 활용한 NFT 작품을 제작하고, 이를 메타버스 환경에서 구현하는 등 크립토 아트 신에서의 새로운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이 숨 쉬는 혁신적인 공간 경험을 만들어 가는 디스트릭트의 여정은 계속될 예정이다.

디스트릭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디스트릭트 공식 홈페이지(https://www.dstric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LED.ART 관련 정보
LED.ART는 디스트릭트가 제공하는 미디어아트 라이선싱 서비스다. 'MEDIA ART EVERYWHERE'를 컨셉으로 하여 LED를 비롯한 다양한 디스플레이에 라이선스할 수 있는 감각적인 미디어아트 작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있다.
LED.ART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LED.ART 공식 홈페이지(https://led.a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르떼뮤지엄 관련 정보

아르떼뮤지엄은 세계적인 수준의 실감콘텐츠 제작 역량을 보유한 디스트릭트가 선보이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영원한 자연(ETERNAL NATURE)’이라는 주제로 자연 속 다양한 소재와 공간을 몰입형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전시한다. 

프로젝션맵핑, 다면영상제어, 센서 기반의 인터랙션 등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기술요소와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의 융합을 통해 영원성이라는 자연의 속성과 사실적인 자연의 모습을 구현함으로써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작품은 자연을 감상하는 방식 그대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내부는 자유 동선으로 구성되어 관람객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원하는 만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bookmark: _GoBack]아르떼뮤지엄은 현재 한국에 세 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9월에 제주에 가장 먼저 오픈한 이후, 2021년 여수와 강릉에 연이어 오픈했다. 2022년부터는 해외 확산을 시작해 2022년 10월, 중국 홍콩에 비상설 스페셜 전시 아르떼 M을 오픈했고, 2023년 4월에는 중국 청두, 2023년 11월에는 미국 라스베가스에 각각 상설 전시관을 오픈했다. 현재까지 국내외 6개 아르떼뮤지엄의 누적 관람객수는 600만명에 달한다. 디스트릭트는 2024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2025년 미국 LA 등을 포함하여 2026년까지 전세계 약 20개 주요 도시에 아르떼뮤지엄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르떼뮤지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르떼뮤지엄 공식 홈페이지(https://artemuseum.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